
마지막 교환유학을 마치며 

 

숙명여자대학교 

최소영 

 

안녕하세요. 한국의 숙명여자대학교의 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마지막 교

환유학생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교환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기부터 온라인으로 오차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는 무사히 일본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꿈꾸던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강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과 비슷하게 학

부수업과 유학생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학기는 일본문학수업과 ‘컴퓨

터 비전’이라는 전문적인 수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유학생이 듣기에는 

어려운 수업들이었지만, 시험과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거

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하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하나 잘 몰랐지만, 전시

회나 박물관 중에 1곳을 골라, 그 주위 동네를 구경 다녔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겨우 오차대에 적응

했는데, 벌써 교환유학이 끝나다니, 매우 아쉬운 기분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오

차대에서 배웠던 것,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자신을 점점 성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인 오구치 교수님, 1년동안 제가 정보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정보과학과의 이가라시 교수님, 항상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시

는 이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니구치 교수님, 아사다 교수님 언제



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재밌는 수업을 준비해 주시는 카토 교수님, 니시자카 교수님, 그리고 저의 

일본 생활을 도와 주신 하기와라 교수님, 마츠다 교수님, 국제과 분들과 기숙사 

관리인분들, 튜터 스즈키상 정말 감사했습니다.  

 

 


